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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다스액티브주식형투자회사

Fund Facts
투자목적 구분 기준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

 액티브주식형 1511.89 14.54% 35.96% 59.19% 66.37% 358.73%

 종합주가지수 1933.27 10.88% 25.35% 42.13% 48.96% 241.94%

운용개시일: 2001.03.06 초과수익률 3.66% 10.61% 17.06% 17.41% 116.79%

펀드규모: 310억원(순자산 기준)

총보수: 순자산평잔의 연 2.78%

환매수수료: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%

(2001.03.05~2007.07.31)

(현물주식편입비:99.58%,선물포함시 편입비:99.58%)

(순자산총액 비중 30.57%)

2007년 7월

적극적인 종목선택과 선물/옵션을 이용한 적절한 자산배분을
통하여 지속적으로 종합주가지수를 앞서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
니다.

상위보유종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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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트폴리오 현황

지난 7월 한달간 펀드는 14.54%의 월간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,
동 기간 중 종합주가지수는 10.88% 상승하였습니다. 펀드의 포
트폴리오 내에 동기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던 지주회사 주식
과 자산가치 우량주 등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종합주가지수 대
비 3.66%의 초과 수익률을 시현하였습니다.

[주식 시황]
지난 7월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공격적인 차익실현 매물에
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펀드의 자금유입이 확대되고 2분기 기업
실적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. 유동성
에 기인한 지수 상승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중장기적
지수 상승에 대한 신뢰 증가로 주식시장은 견조하게 상승하여 동
기간 중 10.88%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. 업종별로는 제약, 철
강, 기계, 의료정밀, 건설, 운수창고, 증권업종 등이 강세를 보였
고 종이목재, 화학, 전기전자, 운수장비, 유틸리티, 보험, 은행업
종 등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.

[자산배분]
펀드 포트폴리오 주식 보유분의 70% 수준은 당사의 모델 포트
폴리오를 준용하고 있으며,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나 중형
주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나머지 30% 수준은 모멘텀이
있는 중형 옐로우칩이나 실적개선이 뒷받침 되는 소형주 중 엄선
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2분기 기업실적이 기대 이상으
로 나타나고 있고 내년도 기업이익도 또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
로 전망되어 밸류에이션 문제가 속도조절 이상의 악재로 나타나
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, 또한 아직까지 근본적인 유동성 흐름
의 변화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므로 향후에도 과도한 단기 상승이
없는 한 95%이상의 편입비로 대응할 계획입니다.

[종목선택]
7월에는 보유 포트폴리오 중 글로비스, 금호산업, 대우차판매,
혜인, 대한해운, 삼성물산 등의 수익률이 양호하였으며, 반면 신
세계, 제일기획 등 내수주들과 현대중공업 등 조선주, 우리금융
등의 금융주 및 LG필립스LCD 등 일부 IT종목들은 상승 탄력이
떨어지며 시장대비 부진하였습니다. 또한 웅진씽크빅, 테크노세
미캠, LG패션, 국민은행, KCC 등의 주가도 저조하였습니다. 동
기간에는 주가에 후행하는 소비경기가 가장 짧은 기간에 실적으
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항공, 여행주의 포트폴리오 편입을 확
대하였으며, 완성차의 실적호전에 따라 자동차 부품주의 편입 비
중도 확대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대한항공, 하나투어, 코다코, 세
림테크 등을 추가 매수하였습니다. 7월 한달동안 주식시장의 변
동성이 컸던 만큼, 전반적으로 전달에 비해 트레이딩을 통한 추
가 수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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